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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학술지에 실린 윤리 관련 연구 경향과 특

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Web of Science와 Scopus에 등재된 

저널 중 검색기준에 따라 상위 20개 저널을 선정하여 추출된 782편의 연

구논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3년에는 33

건에 머무른 윤리 관련 연구가 2022년에는 143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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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의 세부 영역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를 다룬 

연구들 외에도 윤리적 혼돈(moral panic), 사회운동, 윤리 이론과 철학, 

연구 윤리 등 윤리학적 논의나 사회 현상이 새로운 연구 흐름을 형성하

는 등 점차 다양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윤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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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윤리 연구 경향을 총 15개 영역으로 정리

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신기술이 윤리 연구에 가져온 기회와 도전 뿐 아

니라 연구에서 축적된 윤리적 자산을 미디어 교육 현장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윤리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론을 살펴보

면, 본 연구에서 분석된 윤리 관련 연구의 72%가량이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적 연구 방법의 흐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며 질적 접근법이 윤리 연구

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양적 연구 방법은 20%, 

양적･질적 접근 방식이 모두 활용된 혼합 접근 방법은 8%를 차지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

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언론 윤리, 미디어 윤리, 내용분석,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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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윤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Schrier, 2019). 윤리란 “개

인 및 사회적 도덕 경험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해야만 하는 규

칙들, 추구할만한 가치들, 그리고 삶에서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성격 특

성들을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라고 정의되기도 한다(De George, 

2010, p. 13: Bowen, 2016 재인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

르면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윤리란 어느 개인에게나 적용되고 명백하게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규율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도덕률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다른 입장에서는 윤리가 사회적 조건의 산물임을 강조하

기도 한다(LaFollette, 1991). 이희은(2018)은 미디어 윤리를 이미 확정된 

행동의 원칙들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도덕률이 아닌 “아직 합의가 완성

되지 않은 논쟁적인 영역”일 수 있으며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선택 문

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123쪽). 한편 존스(Jones, 2021)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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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에 대한 논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개별 기자들과 같은 실무자들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언론의 사회적, 제도적 맥락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미디어 윤리는 저널리즘, 광고 및 홍보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미디어 영역에서의 윤리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 분야에서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

연어처리와 트랜스포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등장으로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올 변화들에 주목하면서 윤리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로봇 윤리와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

의의 증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박아란, 2022; 하유선･이연

희･심지원, 2021; Lin, Abney, & Jenkins, 2017). 

법과 윤리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힘들고 시간과 장소가 

변함에 따라 법과 윤리의 경계 또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법제

와 언론 윤리는 종종 함께 언급되곤 한다. 국내에서 언론 법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언론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승선, 

2005, 2014; 이승선･이재진, 2011; 이재진･이승선, 2008; 이재진･박성순, 

2015). 이승선(2005)의 연구는 언론법 영역을 ‘기본법 영역’, ‘응용 영역’, 

‘정책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고 한국 언론법 연구 경향과 특성을 분석하

였다. 한편, 영문으로 작성된 한국 언론 법제 관련 저술 및 논문들을 주

제별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한국 언론법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준 

연구도 수행되었다(Youm, Sang, & Park, 2018).

이에 반해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의 국내 및 해외 연구 경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 법제를 필수과목으로 두고 

언론 윤리도 비교적 비중 있게 교육하고 있는 미국대학들과 달리 국내 

대학들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학과에서는 언론 법제가 필수과목

이 아닌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의 경우 언론 법제 전공 전임교수를 보

유한 대학들도 소수에 불과하다.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의 경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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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교과목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언론 법제나 미디어 법제 수업에

서 일부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언론 윤리 

또는 미디어 윤리 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학에서 

충실히 다루어져 왔다고 보기 힘들다. 

반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다른 분야들에서는 해당 분야의 연구 동

향을 분석하는 국내 연구를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 중독 

연구의 경향 분석(김수아･김세은, 2012), 사이버불링 연구 경향 분석(한

희정･정혜진, 2014), 국내 광고홍보학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김수연･김
대욱･최명일, 2013), 허위정보 연구 경향 분석(김희섭･강보라, 2019), 디

지털 리터러시 연구의 동향 분석(김영환･김우경･박지숙, 2021), 미디어 

폭력에 대한 국내 연구 경향 분석(이상기･이정민, 2015)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재미 한인 언론학자들의 모임인 Korean American Commu-

nication Association(KACA)는 지난 2018년 4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다양한 연구 분야들에서 그동안 출간된 영문 저술 및 

논문 등을 소개하면서 관련 분야들의 연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조

명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Jin & Kwak, 2018). 

하지만 국내 연구 중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윤

리’라는 주제가 어떻게 연구되어왔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움과 동시에 오늘날 그 중

요성을 더해가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윤리 연

구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상기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미디어 윤리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학술지로 평가되는 

<Journal of Media Ethics: Exploring Questions of Media Morality>1)의 

경우 1985년부터 현재까지 수백 편의 미디어 윤리 관련 논문을 출간하

 1) 이 저널의 경우 1985년부터 2014년까지는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Exploring Questions of Media Morality>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2015년부터 현
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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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상위 20개 저널의 경우 지

난 10년간 적어도 20편 이상의 윤리 관련 연구를 출간하였다. 국내에서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는 그동안 파편적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국내 주요 저널들에서 

윤리를 연구의 주제로 다룬 논문의 수도 해외 주요 저널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이후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저

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학술지에 실린 윤리 관

련 연구 경향과 특성을 탐색해보고 국내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문헌 연구

1. 언론 윤리･미디어 윤리 관련 기존 연구 

언론 윤리 연구의 경우 전통적으로 뉴스 보도에서의 사실성 및 공정

성과 같은 이슈들이 주로 논의되었다(Kovach & Rosenstiel, 2007). 한편 

저널리즘의 기본가치들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만일 변형된 형태의 가치들이 요구된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본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었다(Eberwein & Porlezza, 2016). 

싱어(Singer, 2010)는 저널리즘 산업을 둘러싼 경제적 압력들과 기술적 

변화들이 전통적인 저널리즘 관행과 윤리적 기준들 및 언론사들의 사업 

모델 또한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도전

에 직면하여 저널리즘의 윤리적 기준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층

보도와 탐사 저널리즘과 같은 양질의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을 우

선시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 저널리즘 관련 전문 협회들의 역할 

및 윤리적 기준들의 강화, 언론사 수입원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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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Singer, 2010). 

저널리즘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이슈 중의 

하나로 가짜뉴스를 들 수 있다. 가짜뉴스 현상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

지만 최근 국내외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현상이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학문적 논의들이 쌓여왔다. 국

내외를 막론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정책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가짜뉴스 이슈를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 측면에

서 다룬 연구도 존재한다(Patching & Hirst, 2021; Stroud, 2019). 

스트라우드(Stroud, 2019)는 실용주의적 미디어 윤리 접근 방식이 가

짜뉴스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복잡한 규범적 문제들을 균형감 있게 이해

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짜뉴스 현상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절대적

으로 옳은 해결책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윤리적 결정은 대립하는 가치들

과 결과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

짜뉴스 현상을 다루는 데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팩트체킹 시도들, 정부

의 관여와 같은 다양한 해결책들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각각의 접

근이 가진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디지털화는 저널리즘 관행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매개 속에서 살아가

는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 과정에

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다(Eberwein & Porlezza, 

2016).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

만,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 및 ‘섹스토션(sextortion)’을 포함한 ‘이

미지 기반 성적 학대(image-based sexual abuse)’의 확산과 같은 부정적

인 결과들도 야기했다(McGlynn, Rackley, & Houghton, 2017). 윤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와 같은 이슈의 등장은 모럴 

패닉(moral panic)을 초래하고 사회적 논쟁과 긴장을 수반한다. 제프리

(Jeffery, 2018)는 어린이의 성애화(sexualization)와 섹스팅(sexting)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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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주 언론의 담론을 분석한 연구에서 오늘날 모바일 기술과 관련된 

패닉은 어린이,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다른 권위 있는 존재들 사이의 권

력관계 변화들에 대한 집합적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

에도 디지털 불법복제 이슈(Lindgren, 2013)나 혐오 표현과 같은 주제들

도 윤리적 도전 또는 모럴 패닉 관점에서 접근되어왔다(Baker, 2001). 

한편, 남재일(2010)은 국내 언론 윤리 연구의 상당수는 언론인 설문조

사, 언론사의 윤리강령 비교분석 등을 통해 언론의 윤리 수준을 평가하

고 언론 윤리의 실천적인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임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재영･양선회(2007)의 연구는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윤리강령 및 보도 

행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과 미국 신문사 간의 윤리적 실천 수

준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조소영(2022)의 연구는 국내 16개 언론사의 윤

리강령 현황을 분석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 언론사마다 윤리강령에 대

한 명칭, 구체적 규정 제정 여부, 심사를 담당할 기구의 존재 여부가 상

이하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세한 차이들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보

호하고자 하는 가치들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발견됨을 보여주었다. 해당 

연구는 윤리강령의 운영 측면에서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교

육, 실제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 규정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규정의 제

정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언론윤리강령 실행지침의 명확성과 실효

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언론 윤리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살

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이재진(2005)의 연구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언론 

윤리를 취재 및 보도 과정의 구체적 행위들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반면 

사법부의 경우 언론의 기능이나 역할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과 연결

해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연구는 서로 다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이 윤리에 대해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인식의 차

이가 갖는 함의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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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에 관한 연구의 동향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윤리 연구는 미디어 기술

의 발달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발달해왔다(Eberwein & Porlezza, 

2016). 전통적인 신문 및 방송 영역에서의 윤리적 이슈들에서부터 인터

넷 및 모바일 기술과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야

기된 윤리적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발달은 그에 뒤따르는 윤리적 

논란들을 초래해왔다. 최근에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관련 윤리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Jobin, Ienca & Vayena, 2019; Mittelstadt, Allo, 

Taddeo, Wachter & Floridi, 2016),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포함하여 윤리 교육, 법학, 철학, 공학 및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윤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연구 윤리 주

제 또한 연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논

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다(Fiesler & Proferes, 2018; Markham, 

2018). 

로버트슨(Robertson, 2008)은 1996년에서 2005년까지 10년 동안 

<Strategic Management Journal>에 게재된 658편의 논문을 기업 윤리 관

점에서 검토하였다. 로버트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윤리 연구가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연구의 초점은 제한적이며, 가

장 두드러졌던 주제는 환경주의(environmentalism)로 검토한 저널 전체 

연구논문의 30%가량을 차지하였다(Robertson, 2008). 광고 영역에서도 

윤리라는 주제는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으며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Zinkhan, 1994). 

윤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 중에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외 특정 분야에서 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동

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한 연구는 ‘연구 윤리’에 관

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바 있다(Lee, 2021). 해당 연구에 따르면 

연구 윤리에 관해 다룬 논문들의 경우 인문･사회 및 교육학 분야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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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리는 비중이 높았으며, 연구 방법의 경우 문헌 및 이론적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적용되었음을 보

여주었다(Lee, 2021). 최지혜(2008)의 연구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해

외 저널인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에 실린 487편 논문의 초록

을 대상으로 과학 윤리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과학 윤리 관련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해당 연구에서 최지혜(2008)는 과학 윤리 관련 지

침이나 규범, 정책 및 법률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과학 윤리 

교육에 관한 커리큘럼 개발 등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상담윤리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오송희･이정아･김은하, 2016), 

스포츠윤리 연구 동향(함정혜･최진선, 2017), 간호윤리 연구 동향(김신

미･이인숙･김세영･노윤구･박보현, 2017) 등 특정 분야에서의 윤리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시대와 장소가 변함에 따라 중요시되는 이슈는 다를 수 있으며 다양

한 이슈들을 윤리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때 각 이슈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 정도 및 중요도 또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슈들이 윤리

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 사회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작

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의 경우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윤리라는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

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이다. 첫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
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의 해외 주요 저널들에서 윤리에 관한 연구는 어

떤 경향성을 띠고 진행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해당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서 다루어진 윤리 관련 연구의 주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해당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서 다루어진 윤리 

관련 연구의 경우 어떠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

해 지난 10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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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연구의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글

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상기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지난 10년(2013 – 2022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

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 실린 논문들을 기준

으로 볼 때, 윤리 연구의 경향은 어떻게 변했는가? 

연구 문제 2: 지난 10년(2013 – 2022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

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 실린 윤리 관련 논

문들은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었는가?

연구 문제 3: 지난 10년(2013 – 2022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

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 실린 윤리 관련 논

문들은 어떤 연구 방법을 주로 이용했는가? 

Ⅲ. 연구 방법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된 연구논문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세계 최대의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와 Web of Science 

(WoS)를 활용하여 여기에 등록된 467개의 커뮤니케이션 분야(category) 

저널 중 상위 200개 저널을 특정했다. 해당 저널들에서 ‘ethics’ 또는 

‘moral’이라는 키워드가 논문 제목 혹은 초록에 포함된 저널들을 추출하

였다. 추출된 저널들을 대상으로 본 논문의 분석 기간인 지난 10년

(2013-2022) 동안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연구논문을 많이 게재한 순서로 

상위 20개의 저널을 선정하여 여기서 추출된 연구논문들을 연구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아래 <표 1> 참조).2)

 2) 상위 200개 저널 중 <Journal of Empirical Research on Human Research Ethics>
의 경우 WoS및 Scopus 모두에 등재되었으며, ‘ethics’ 혹은 ‘moral’이라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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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 관련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저널에 

소개된 북리뷰, 코멘터리, 혹은 저널 특별 호의 소개논문 등은 제외하고 

연구논문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집된 논문

의 수는 782편이다. 한편,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시기를 2013년부터 2022년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2010년대는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논의가 급증하였으며, 2016

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최근 10년의 분석 기간

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윤리 이슈의 확대를 살펴보기에 적

합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다. 

수집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2인의 연구자가 연구의 제목과 초록, 본문

을 검토하여 귀납적(inductive) 관점에서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주된 

분석 항목은 분석 대상이 된 연구가 속하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

케이션학의 세부 영역, 연구의 핵심 주제,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윤리적 

이슈의 내용, 그리고 사용된 방법론이 포함되었다. 연구의 주요한 윤리

적 화두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 유목은 우선 2인의 연구자가 각각 백여 

편의 연구를 사전 검토한 후 각 연구의 주제가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
뮤니케이션학의 세부 분야 중 어떤 영역에서의 윤리에 초점을 두고 이

루어졌는지 고려해 설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중심 화두가 보다 

근원적인 ‘윤리학’ 영역의 문제와 가깝거나 특정 윤리적 의제나 현상이 

두드러지는 하나의 연구 흐름을 형성할 정도로 빈번히 등장하는 경우 

논의를 통해 이를 별도의 유목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내용분석이 질

적, 귀납적 성격을 띠기에 분석의 일관성 검증을 위한 코더 간 신뢰도 

를 중심으로 검색 시 가장 많은 논문이 검색되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저
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미디어’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학제 간 연구
(interdisciplinary research)의 성격이 매우 강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저널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색 기준에 따라 가장 많은 논문을 출간한 저널
은 <Journal of Media Ethics>였다. Scopus에만 등재된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를 제외하고,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나머지 19개 저널 
모두 WoS와 Scopus에 동시에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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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추출과 같은 계량적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그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연구자들의 의견이 나뉘는 부분에 대

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사용된 방법론 차

원에서는, 각각의 연구가 양적(quantitative), 질적(qualitative), 또는 양･
질적 접근법이 혼합된 혼합적(mixed) 접근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새롭거나 혁신적인 연구 방법이 사용된 경우 별도로 기록해 

논하고자 했다.

<표 1> 저널리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 저널별 ‘윤리’ 관련 연구, 

2013-2022년 기준3) 

저널명 논문 수 
Journal of Media Ethics: Exploring Questions of Media morality 110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57
Journa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thics in Society 52
Public Relations Review 52
Journalism 51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41
Journalism Studies 38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38
New Media & Society 36
Journalism Practice 36
Media, Culture & Society 32
Feminist Media Studies 32
Poetics 32
Social Media + Society 29
Discourse & Society 27
Big Data & Society 25
Discourse, Context & Media 24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24
Games and Culture 23
Digital Journalism 23

계 782

 3) 2022년 기준 온라인에 먼저 출간된 논문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일부 논문의 경
우 이후 해당 학술지의 권호가 배정되어 본 논문의 작성 시점에는 2023년 논문으
로 분류된 예도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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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782편의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

케이션학 분야의 윤리 연구를 분석한 결과, 광의의 디지털 미디어와 인

터넷 윤리, 저널리즘 윤리, 광고･PR 윤리 등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

케이션학 세부 영역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와 더불어 윤리 이론과 

철학, 사회 운동, 윤리적 혼동 등 윤리적 논쟁이나 현상을 기반으로 형

성되는 특징적인 연구 흐름을 별도로 고려하여 총 15개의 주제 영역이 

도출되었다. 아래의 <표 2>는 각 주제 영역에 대한 설명과 영역별 논문 

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를 토대로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들

에 답하고자 한다. 

<표 2>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대표적 주제 영역

주제 영역 설명 논문 수 

저널리즘 

윤리

건강한 사회적 공론장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언론과 미디어의 책무 및 원칙에 관한 연구, 기사 작성 

및 보도 관행 등과 관련된 연구 등 

178

커뮤니케이션 

윤리

건강 커뮤니케이션,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경 커뮤니케

이션, 수사학 등 커뮤니케이션 각론 영역에서 논의되는 

윤리적 문제를 논한 연구/ 대인 간 혹은 그룹 간 커뮤

니케이션 갈등과 관련된 이슈 포함 

74

광고･PR 
윤리

광고･PR 수행 시 준수되어야 할 윤리 원칙과 가이드라

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관련 이슈들이 포함된 연구 

71

미래 기술 

영역의 

윤리적 이슈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데이터, 로봇, 스마트 컴퓨팅, 실
감 미디어 등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기술 영역에서 

불거지는 윤리적 이슈 및 윤리 원칙 정립을 다룬 연구

61

디지털 

미디어･인터넷 

윤리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광의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

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규범에 대한 연구
47

대중문화 

영역 윤리

영화, TV, 라디오, 도서, 잡지, 음악, 팬 문화, 스포츠 

등 대중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윤리 관련 담론과 이슈

를 논의한 연구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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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지속적인 성장 

아래 <그림 1>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본 

논문이 선정한 해외 주요 학술지들에 실린 윤리 관련 논문의 게재량 변

화 추이를 보여준다. 2013년에는 33건에 머무른 윤리 관련 연구가 2019

년에는 백여 건에 가까워졌고, 3년 후인 2022년에는 약 1.5배 성장한 

143건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연구의 수가 근소하게 줄어든 2015년을 제

외하고,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윤리 연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제 영역 설명 논문 수 

윤리 교육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 42

윤리적 혼돈

이른바 모럴 패닉(moral panic)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윤리적 혼돈 현상을 야기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와 폭력, 범죄 등 사회 문제를 다룬 연구

38

윤리 이론과 

철학

윤리 규범과 담론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이론적 체계

와 철학적 사유를 담은 연구
36

플랫폼
소셜 미디어를 위시한 플랫폼 영역에서의 윤리적 문제

들에 관한 연구
34

직업윤리
저널리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련 직종 종사자들을 

규율하는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다룬 연구
24

게임 윤리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에 관한 

연구 
24

사회운동

온라인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집합

적 운동을 통해 제기되거나 해결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관해 논의한 연구 

24

연구 윤리
연구 수행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규

범에 관한 연구
24

기타 위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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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윤리 관련 논문의 게재량 변화 추이, 2013-2022 (10년)

이와 같은 연구의 양적 성장은 연구 주제 및 연구 범위의 확장과도 

연결된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주제 영역에서 2010년

대 초･중반에 비해 2010년대 중후반을 거쳐 2020년대에 접어들며 윤리 

연구가 더욱 활발히 발표되었다. 

2010년대에는 저널리즘과 PR 및 광고, 그리고 미디어 교육 등 전통적

인 윤리 연구 분야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활발한 연구가 이뤄졌지만,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소수집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과 

같은 ‘모럴 패닉(moral panic)’ 등 윤리적 혼돈 현상과 온라인 게임 영역

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둘러싼 윤리적 이슈를 다룬 연구의 성장

이 두드러졌다. 그 외에도 정치･환경･건강･수사학･대인･집단 커뮤니케이

션 등 커뮤니케이션학 각론에 해당하는 여러 세부적인 영역에서 포퓰리

즘, 기후변화와 허위조작정보 등 다양한 화두를 중심으로 윤리 연구가 

수행되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포함하는 2020년대 초반의 가장 두드러지는 

연구 경향은 인공지능, 기계학습, 빅데이터, 로봇, 실감 미디어, 스마트 

컴퓨팅 기술 등,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대표적인 

미래 기술들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규명하고 이에 효과적으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 동향 분석   17

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코비드(Covid) 19 팬데

믹 국면에서 가속화된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급격히 빨라지

는 기술의 진보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과와 부작용을 낳으며 사회적 

논쟁을 야기했지만 이와 동시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려

는 의미 있는 시도들을 촉진하는 촉매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소셜 미디

어 등 플랫폼 영역에서 플랫폼과 이용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립하고자 

<그림 2> 주제 영역별 윤리 관련 논문의 게재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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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도와 더불어 연결된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참여를 통해 확

대되는 사회 운동의 의의와 윤리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 윤리 연구 지형의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명실공히 윤리 연

구의 대표적인 주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널리즘 윤리 영역의 연

구는 2010년대 후반 상당히 줄어들다 2020년대 다시 증가하며 그 위상

을 확고히 하였다. 또 다른 전통적인 대표 주제 영역인 PR과 광고 영역

의 윤리 연구는 근소한 증가세로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무르는 한편 윤리 

교육 영역의 연구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해

외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

면, 윤리 관련 연구가 점차 환영받는 경향을 띠고 있음이 관찰된다. 특

히 <Journalism>, <Journalism Practice>와 같은 대표적인 저널리즘 학술

지에서 2010년대 초반(각각 13건, 6건)보다 2020년대(각각 29건, 20건)

에 눈에 띄는 윤리 연구의 약진을 보여주었다. 한편, <Journa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 Ethics in Society>, <Feminist Media 

Studies>, <Big data & Society> 등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학술지에

서도 2020년대 들어 윤리 관련 논문 게재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각 20편→ 32편, 7편→ 20편, 7편→ 18편).

2.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주요 화두 

저널리즘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해외 주요 학술지 중 윤리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실린 상위 20개 학술지에서 다뤄진 윤리 관련 

연구들의 주요한 주제는 총 일곱 가지를 꼽을 수 있다<그림 3>. 저널리

즘 윤리, 커뮤니케이션 윤리, 광고･PR 윤리, 미래 기술 관련 윤리, 넓은 

의미의 디지털 미디어 및 인터넷 윤리,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윤리, 그리

고 미디어 교육에서의 윤리에 관한 화두들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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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연구 경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피고, 각 주

제 영역의 윤리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주제와 기타 구체

적인 특징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3> 상위 7개 주제 영역에서의 윤리 관련 연구 증감 추이 (2013-2022)

지난 10년간 각 주제 영역에서 윤리 관련 논문들의 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3>. 우선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

션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다루어진 윤리 관련 연구 주제는 

저널리즘 윤리이다. 비록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저널리즘 윤리 연구

가 다소 주춤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보다도 더 많은 수의 연구

가 발표되며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대표

적 화두로서 그 위치를 굳건히 해 오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건

전한 공론장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대

한 논의(Mohamed, 2020)에서부터 기사 작성 및 보도와 관련된 실천적 

논의(Morse, 2014; Zou, 2018), 기자들과 정보원 간의 관계(W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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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데이터 저널리즘과 알고리즘 저널리즘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윤리

적 이슈들(Dörr & Hollnbuchner, 2017; Lewis & Westlund, 2015)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저널리즘 윤리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전과 뉴스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저널리즘의 

조류 및 이와 관련된 윤리적 규범과 관련된 논의 또한 상대적으로 빈번

히 등장하는 연구 주제였다. 사진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저널리즘

(photojournalism, visual solution journalism, e.g., Hunt & Jalette, 2021), 

창의적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보도에 중점에 두는 리터러리(literary) 

또는 내러티브(narrative) 저널리즘(e.g., Greenberg, 2014), 국외의 사건이

나 재난 등 특수한 맥락을 가진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느린(slow)’ 저널

리즘(e.g., Boyles, 2016)의 적용 등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대응

하며 저널리즘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저널리즘 기법들이다. 나아가, 정보 생산 과정에서 생산자와 이

용자 간 벽이 허물어지며 기성 저널리스트와 다른 궤적을 거쳐 온 일반 

시민이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이 뉴스 생산의 한 축을 이루게 된 상

황을 주목하며 새로운 저널리즘과 전통적 저널리즘의 관계, 새로운 저널

리즘 영역과 행위자들에 적용되어야 할 저널리즘의 가치와 원칙도 주요

한 연구의 화두로 제시되었다(e.g., Mathisen, 2019; Salaudeen, 2022).

저널리즘 윤리 다음으로 윤리 관련 연구가 많이 이뤄진 영역은 커뮤

니케이션 관련 분야의 윤리 연구이다. 2010년대 초중반 비교적 적은 수

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커뮤니케이션 세부 분야에

서 윤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윤리 문제가 다뤄지

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학의 세부 분야는 정치커뮤니케이션, 헬스커뮤

니케이션, 환경커뮤니케이션, 수사학 등으로 이들 세부 분야들의 연구는 

정치와 사회, 자연환경과 건강 등 인간사회의 여러 국면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 주제는 

양극화, 포퓰리즘, 민주사회의 정치과정 변동에 관여하는 미디어의 역할

이 점차 커지는 현상을 이르는 정치의 미디어화(mediatization of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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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이에 대한 윤리적 교훈을 제시하거나 밈

(meme)과 같은 독특한 표현 양식을 통한 참여적 정치 문화, 윤리적 정당

성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소개 및 분석하는 논문들이 있었다

(e.g., Hamo, Kampf, & Weiss-Yaniv, 2019; Kissas, 2022; Paz, Mayagoitia- 

Soria, & González-Aguilar, 2021). 건강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시민

의식이 성장하며 보편적 기본권을 넘어 정신 건강이나 웰빙 등 개인적 

차원의 복리 신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등장했고 (e.g.,Gravel -Patry, 

2022), 환경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

후변화나 동물권 등 주변 환경으로의 관심의 확장 및 이들과의 지속 가

능한 공존의 가치가 점차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e.g., Huges, 2021; 

Weder & Voci, 2021). 한편, 저널의 성격에 따라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

가 명확한 경우도 존재한다.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저널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논문 대다수가 대인 간 혹

은 그룹 간 갈등 양상과 그와 연관된 윤리적 고민을 커뮤니케이션 관점

에서 다루고 있었다.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대표적인 다른 

한 축은 광고･PR 윤리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촉진이나 인식 제고

를 목표로 한 PR캠페인, 마케팅, 광고 등의 일련의 실행 과정에서 일어

나는 윤리적 이슈와 갈등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에 더하여 그 실행 시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원칙과 관행 및 구체적인 실천 강령 등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있다. 광고･PR 윤리 분야는 큰 기복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분야 연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최

근 국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었던 협찬 콘텐츠(sponsored content) 이슈

에 대한 윤리적 고찰(Wellman, Stoldt, Tully, & Ekdale, 2020)을 비롯하

여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윤리적 관행에 관한 PR 전문가들의 인식 차이

를 국가 간 비교한 연구(Toledano & Avidar, 2016),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 기업들의 CSR 관련 활동의 제한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Kirat, 

2015)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소셜 미디어가 광고 홍보 캠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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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도구가 되면서 소셜 미디어상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에 대한 윤리적 접근과 캠페인에의 활용이 

화두로 다루어지기도 했다(Borchers &　Enke, 2022).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불거지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 또한 증가하였다. 일례

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광고 홍보 전략의 하

나로 부상한 이용자 행위 기반의 마이크로타겟팅(behavioral micro-

targeting) 기법에 대해, 해당 전략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를 조명함과 동

시에 이를 보다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안 또한 연구되고 있다

(Choi, 2022).

한편, 새롭게 떠오르는 대표적인 윤리 연구 영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

터, 로봇, 메타버스 등을 위시한 실감미디어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견

인할 것으로 여겨지는 미래 기술 관련 영역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

차 해당 영역에 관한 연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 기술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활용 영역이 확대되며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적용 가능한 규범 수립을 촉구하는 

연구들은 특히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이후 코로

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하게 진행된 디지털 전

환기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 범위의 확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연구는 AI와 빅데이터 윤리 원칙과 규범을 거시적이고 총체

적인 시각에서 정리하는 이론적 연구부터, 알고리즘 관련 정책 수립이나 

거버넌스, 기술의 윤리적 설계(ethical design)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고민하는 연구들로 이어진다. 한편, 봇(bot)이나 음성 기반 AI비서, AI 

활용 범죄 예측 등 특정 기술의 사례연구를 통해 프라이버시나 감시

(surveillance)의 문제뿐 아니라 책임(responsibility)과 공정성(fairness), 신

뢰(trust) 원칙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등장하

고 있다(e.g., Franzke, 2022; Kieslich, Keller, & Starke, 2022).

위와 같은 소위 미래 기술의 발전과 그에 뒤따르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윤리적 논의 외에도,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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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영역 전반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들을 다루는 연구들도 꾸준히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2010년대 전반보다 후반부터 해당 영역의 윤리

적 문제를 고민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3년부터 2017년

까지의 전반부는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한 폭넓은 고민이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다룬 연구가 눈에 띈다(Slavtcheva-Petkova, Nash, & 

Bulger, 2015).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컴퓨팅 환경이나 기술정

보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인권이 맞닥뜨

린 새로운 변화와 도전,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 및 불평등

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e.g., Collier, 2021; Powell, Ustek- 

Spilda, Lehuedé, & Shklovski, 2022). 본 연구에서는 비록 별도의 주제 

영역으로 분리되었지만, 2020년에 접어들며 급속히 증가한 플랫폼 및 

온라인 사회 운동 영역의 연구 또한 광의의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경제, 노동 관련 사안들에서 파생되는 윤리적 이슈에 관한 

내용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영화나 TV 프로그램, 음악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 관찰되는 

윤리 연구와 미디어 교육 영역에서 포착되는 윤리 이슈들 또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전자는 대중문화 콘텐츠 속 캐릭터나 스토리

에 투영된 윤리적 가치나 사회적 교훈에 대해 논하는 경향이 많다. 반

면, 후자는 미디어 윤리를 미디어 교육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효

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해외 저널 중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의 경우 선정된 논문 대다수가 언론 윤리 혹

은 미디어 윤리 교육과 관련된 실천적 논의를 다루고 있었다. 

3.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 

지난 10년간 해외 주요 학술지에 실린 윤리 관련 논문들이 사용한 연

구 방법을 살펴본 결과, 질적, 심층적 연구 방법이 약 70%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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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된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양적 접근 방법은 20%, 양

적, 질적 접근 방식이 혼합된 혼합 접근 방법은 8% 정도를 차지하며 윤

리 연구는 약 7:3의 비율로 질적 접근 방식이 주류의 위치를 점하고 있

음이 드러난다<그림 4>. 시간의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질적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선호와 신뢰는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빅데이터의 시대, 방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얻은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가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에도, 윤리 연구 분야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의 활용이 꾸준히 선호되고, 

오히려 매년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양적 접근 방법과 혼합 

연구 방법의 활용도 최소한 매년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선호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하게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본 연구는 컴퓨테이셔널(computational) 

기법과 네트워크 분석 기법(network analysis techniques) 등 특히 사회과

학 연구의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새롭게 대두됐던 방법론들 또한 양적 

접근 방식으로 간주하고 코딩했는데(이와 같은 방식이 질적 연구 방식과 

혼합된 경우는 혼합 접근법으로 코딩), 이러한 방법론이 활용된 논문은 

총 14편에 불과했다.

<그림 4(좌), 5(우)> 지난 10년간 윤리 관련 논문들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 및 활용 변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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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주제 영역별로 양적, 질적 연구 방법들이 지난 10년에 거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비율을 비교하면 아래 <그림 6>과 같다. 전술했

듯, 모든 주제 영역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의 활용이 두드러지나, 커뮤니

케이션학 세부 분야에서의 윤리 연구(40.5%), 윤리 교육 분야(38.1%), 

직업윤리(37.5%), 윤리적 혼돈(36.8%)에 관한 연구에서 다른 분야보다 

높은 양적 접근 방식의 활용이 관찰되었다. 한편, 온라인 게임(87.5%), 

사회 운동(87.5%), 윤리 이론(83.3%), 미래 기술 관련 윤리 연구(80.3%)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질적 접근 방식이 더 높은 비율로 활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주제 영역별 윤리 관련 논문들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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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적으로 질적 접근법에 기반하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

니케이션 분야의 윤리 연구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Case Study),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표적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 참여관찰 등을 포함하는 민속지학

(ethnography), 그리고 질적 내용분석(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대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 문헌 연구(Archival Research))을 꼽을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의 

확장과 보폭을 함께 하는 질적 연구의 진전도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공간

의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 영역의 민속지학적 연구 방

법은 디지털 민속지학(Digital Ethnography)이나 넷노그래피(Netnography, 

see Bowler Jr, 2010)라는 명칭으로 최근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

러 사람들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등 특정한 기술적 환경에

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관찰하여 그 수용과 이용 행동을 분석하는 ‘워

크스루 기법(walkthrough method, see Light, Burgess, & Duguay, 2018)’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 방법이다. 한편, 가장 빈번히 활용된 양적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 양적 내용분석, 그리고 실험연구 방식을 꼽을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저널리즘 및 미

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해외 주요 학술지들에 발표된 윤리 관련 연

구논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윤리 연구의 주요한 주제

와 이슈 및 연구 방법 등에 초점을 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전부

터 최근까지 국제적인 윤리 연구 동향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해 왔는

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저널리즘 및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윤리 연구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 및 연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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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확장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20개 저

널을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33건에 머무른 윤리 연구의 수는 2022년 

143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통적 윤리 연구의 영역인 저널리즘 

윤리와 커뮤니케이션 윤리, 광고･PR 윤리, 대중문화와 전통적 미디어 관

련 윤리 외에도 인터넷 윤리, 미래 기술 관련 윤리, 플랫폼 윤리 등 새

로운 기술의 등장과 사회 변화로 인해 점차 넓은 범위에서 윤리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연구 주제의 경우 눈에 띄게 확장됐지만, 

대다수의 윤리 연구가 여전히 전통적인 질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이

루어지고 있었다. 비록 디지털 민속지학과 넷노그래피, 워크스루 기법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활한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인터뷰와 민속지학, 사례연구, 질적 내용분

석 등 고전적인 질적 연구 방법이 선호되고 있었다. 양적 접근법이나 혼

합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는 시간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 수가 상대적으

로 적었으며, 사회과학 영역 전반에서 혁신적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연구 방법 등은 윤리 관련 연구에서는 그 적용이 예외적

인 편에 속했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윤리 연구의 동향에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

다. 첫째, 경제적 압력들과 기술적 변화들이 레거시 미디어 저널리즘 등 

전통적 미디어 영역에 가져오는 위기와 위협이 윤리 연구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신기술이 가져오는 변화

와 혼란은 전통적인 윤리 연구의 영역이었던 저널리즘과 광고･홍보 분

야에서 새로운 연구를 촉발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기존의 영역에 어떻게 윤리적으로 편입해야 할지, 가짜 뉴스 

현상, 네이티브 광고 등을 둘러싼 윤리적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

해야 할지, 시민기자와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레거시 영역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레거시 미디어가 전하는 본연의 가치와 

원칙을 어떻게 보전하거나 개선할 것인지 등, 새롭게 떠오르는 윤리적 

질문들이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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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이 향후 윤리 연구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

는 이유다. 

둘째, 윤리 연구는 신기술을 윤리의 영역으로 포섭하며 미디어와 커뮤

니케이션학 분야를 확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

이터,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등 현재 차세대 산업 혁명의 핵심 주자로 주

목받고 있는 기술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범위를 고려할 때 

기술의 개발과 도입, 활용 과정에서 사회 공동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학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 자체를 

넘어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저널리즘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윤리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활용, 기술로 인한 결과 전반에서 대립하는 

가치와 규범을 조율하는 데 중점을 둘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가치와 규범을 조정하는 방식에도 연구 관심을 둠으로써 

효과적으로 기술과 커뮤니케이션학의 접점을 마련하는 교두보로 작용하

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윤리 연구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이론적 틀은 

물론이고 이를 어떻게 미디어 교육 과정의 일부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방향을 확립해야 할지는 향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된 윤리 연구들은 인공지능 윤리, 데이터 윤리, 

저널리즘 윤리, PR 윤리, 광고 윤리 등 각각의 영역에서 수많은 윤리 규

범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하나의 체계 안에 통합적으로 정리

하기 위한 이론적 고민은 아직 찾기 어렵다. 이처럼 다양한 윤리적 화두

들을 교육 과정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또한 희소

한 실정이다. 비록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등 

미디어 교육 연구를 다루는 논문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널이 있으나, 

해외의 연구 사례를 통해 살필 때도 미디어 교육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연구에서 드러나

는 이 같은 한계는 저널리즘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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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전술한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저널들에서 윤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과 달리 국내의 경우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는 연

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해외의 사례처럼 미디어 윤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널리즘 및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 국내 저널들에서 윤리 관련 연구가 더욱 많이 소개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구와 교육은 분리하여 다루어지기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 보완적일 때 각 영역에서의 발전을 이룰 수 있

다는 점에서 볼 때, 언론 윤리 또는 미디어 윤리에 대한 학문적 관심 외

에도 대학 및 언론 현장에서의 언론･미디어 윤리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 교육은 그동안 국내 대학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김춘옥, 2008).4) 국내의 경우 언론인들

에 대한 체계적 윤리 교육 시스템이 부재하며 재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

(강아영, 2017; 김춘옥, 2008; 이소연, 2022).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있는 요즘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에 대해서도 대학에

서의 커리큘럼 개발뿐만 아니라 언론･미디어 현장에서의 윤리 교육 강

화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예비 언론인 및 현직 언론인에 대한 언론 윤리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내실화 및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언론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언론 현장에서도 체계적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학교 및 언론 

현장에서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4) 김춘옥(2008)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당시 국내 142개 언론 관련 학과에서 언론 
윤리 혹은 언론법 강좌를 실제로 개설한 학과는 38개 학과였으며, 그중에서 언론 
윤리와 언론법을 별도로 가르치는 학과는 5개에 불과하였다. 언론 윤리와 언론법
을 별도로 개설한 5개 대학에서도 3개 대학의 경우 한 과목의 강좌만 개설되었고 
2008년 당시 두 과목 모두 개설한 곳은 두 대학뿐이었다(김춘옥, 2008). 



30  미디어와 인격권 ▪ 제9권 ▪ 제1호 ▪ 2023

지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언론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언론 윤리 혹은 미디어 

윤리 교육 커리큘럼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주요 영역들

을 선정해내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

고 있듯이 윤리강령의 경우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실

과 괴리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주요 해외 저널들

을 중심으로 윤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대

상에 포함된 저널만으로 언론 윤리 또는 미디어 윤리 연구의 전체 지형

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Scopus 및 Web of Science에 등록된 커뮤니케이션 분야 저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에 포함된 저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연구 주제 분류의 경우 각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가 다양할 

수 있고 연구 주제 영역 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나 서로 연관될 수 있

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정교한 

내용분석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부 영역의 하나를 선정하여 연구 동향을 집중

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해외 주요 저널에 실린 

연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만큼 국내 연구와의 비교는 진행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와 해외에서의 연구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

할 것을 제언한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저널리

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주요 해외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윤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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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rends in Ethics-related Research in Journalism, Media, 

and Communication Studies

- Focusing on Major Overseas Journals -

Yoonmo Sa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young Park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ethics-related research from 2013 to 2022 by examining major overseas 

journals in the fields of journalism and media communication. Among 

the journals listed in Web of Science or Scopus, search criteria were 

utilized to select the 20 most relevant journals, and after extracting 782 

research papers from the selected journals,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m. The results show that in 2013, the journals 

published 33 research papers, while 143 were published in 2022. In 

addition, the quantitative growth of research was connected to the 

expansion of research topics. The study results demonstrate that 

ethics-related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on increasingly 

diverse topics in 15 areas classified in the study. Moreover, the study 

highlights key research trends in classical journalism and media 

communication, such as journalism ethics, communication ethics,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ethics, internet ethics, ethics related to 

future technology, ethics related to popular culture and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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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and ethics education. Emerging trends in ethics research reflected 

in topics such as moral panic, social movements, ethical theory and 

philosophy, and research ethics were also identified. In addition to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ethics research brought about by 

emerging technologies,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to consider how 

to connect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accumulated through 

ethics-related research to media education. Regarding the research 

methods, most studies (72%) used qualitative methods, followed by 

quantitative methods (20%) and a mix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8%). In particular, the us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howed an increasing trend over time over the 10-year study period, 

confirming the predominance of conducting ethics-related research in 

journalism and media communications. This study also presented it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journalism ethics, media ethics, content analysis, research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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